
살충제 시장 성장률“급감"
동화약품 3 3 2억원으로 선두 … 매트류 급속한 성장세

매년 2 0 %대의 고성장세를 보여왔던 살충제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.

각 제약기업이 제약협회에 보고한 9 3년 살충제 생산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생산액은

1 0 0 8억7 0 0 0만원으로 전년동기 1 0 0 4억8 0 0 0만원에 비해 0.7% 성장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살충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제약과 동화약품의 선두다툼에서는 동화약품이 3 3 2억2 0 0 0만

원으로 2 5 3억9 7 0 0만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한 삼성제약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.

9 2년기준 부문별 살충제 시장을 살펴보면 코일형 모기향 1 0 0억원, 에어로졸 2 6 0억원 매트류 3 0 0억원,

액체 전자모기향 4 0억원, 바퀴벌레용 3 0 0억원 등으로 각각 추정된다.

코일형 모기향의 퇴조현상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매트류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

고 있으며 에어로졸도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.

액체 전자모기향은 2만원대의 고가품이라는 단점때문에

매기가 한산한 편이나 차세대 살충제로 주목받고 있으

며 태평양제약을 시발로 대웅제약, 삼성제약, 동화약품,

녹십자 등이 시장 참여하고 있다.

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에어로졸은 삼성제약의

에프킬라( 5 2 0㎖, 3 3 0 0원)가 시장 점유율 4 8 %를 보이며 1

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동화약품의 홈키파( 5 2 0㎖, 2000

원) 41%, 등이 뒤를 잇고 있다. 

대웅제약이 선발주자였던 매트류는 동화약품의 홈매트

가 시장 점유율 4 3 %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제약

에프킬라매트가 18%, 대웅제약 롱매트킬라가 13%, 럭

키 모그졸매트가 1 0 %를 차지하고 있다. 

바퀴벌레 제거제 시장은 설치식 부분에서 한국 크로락

스(판매원 유한양행)가 2 0 0억원 시장중 1 5 0억원의 생산

실적을 기록하여 7 5 %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.

한국 크로락스는 동화약품과 삼성제약이 8 0 %이상 살충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컴배트( 1 2

개·6개 6 0 0 0원) 라는 단일 품목으로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.

이와함께 동야제약(바킬라), 부광약품(로취베이트·1만2 0 0 0원)등이 뒤를 쫓고 있다.

분사식 바퀴벌레 제거제는한국존슨(로취킬라 3 0 0 0원)이 30%, 삼성제약(에프킬라 켓취 4 0 0 0원·싹싹

5 0 0 0원)이 20%, 동화약품 (홈키파엑센·3 6 0 0원)이 5%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4 / 2 5 >

살충제시장( 1 9 9 2추정) (단위 : 억원, %)

1000
(100)

매트류
3 0 0 ( 3 0)

바퀴벌레용
3 0 0 ( 3 0)

에어로졸
2 6 0 ( 2 6 )

코일모기향
1 0 0 ( 1 0 )

액체전자모기향
4 0 ( 4 )


